
 

 

2021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 

전체 주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 

성경의 핵심 

메시지 4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동일시 됨 

성경: 롬 6:3-6, 고전 1:30상, 갈 2:20, 엡 2:5-6, 요 15:1, 4-5 

I.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 롬 6:3. 

A. 침례는 하나의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우리와 그리스도가 동일시 되는 것을 의미한다 — 롬 6:3. 

B.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어 그분을 우리의 영역으로 삼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하나로 연결되기 위한 것이다 — 갈 3:27, 골 2:12-13. 

C. 우리는 첫 사람 아담의 영역 안에서 출생했다(고전 15:45, 47). 그러나 침례를 통하여 둘째 사람 

(고전 15:47), 그리스도(고전 1:30, 갈 3:27)의 영역 안으로 옮겨졌다. 

D.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은 하나이다 — 롬 6:3-4상. 

1.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결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을 수 없다. 

2.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과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분별시켰고, 우리의 타고난 생명, 옛 

본성, 자아, 육체, 심지어 우리의 역사 전체를 끝냈다 — 롬 6:6, 갈 2:20, 5:24. 

3. 그분의 효능 있는 죽음의 요소는 오직 그분, 즉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 안에만 있다 

— 요 20:25-29, 고전 15:3-4, 빌 3:10-11. 

E.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다. 우리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고 침례를 통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다 — 롬 6:4상, 6상. 

II.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롬 6:4하. 

A.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해야 한다 — 골 2:12, 엡 2:5, 롬 6:4. 

B.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은 부활의 영역 안에서 사는 것과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 롬 6:4, 5:17. 

C. 생명의 문제와 관련하여 로마서 5 장 10 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5 장 17 절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6 장 4 절은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은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선포한다.  

D.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부활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 부활은 장래의 상태일 뿐 아니라 현재의 

과정이기도 하다 — 고후 5:17, 빌 3:10-11. 

E. 생명의 새로움은 부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자신인 생명 주시는 영과 긴밀히 연관된다. 그 영께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길이시다 — 고전 15:45하. 

F.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이 처리되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될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생활이다 — 롬 8:29. 

III.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 롬 6:5. 

A. 이것은 유기적인 연결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성장이 발생한다 — 고전 6:17. 

B.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 고전 1:30, 6:17. 

C.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졌다 — 롬 1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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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붙이는 것은 두 생명을 하나로 연결시켜, 두 생명이 연합된 하나의 생명과 하나의 생활을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 요 15:1, 4-5, 9-11. 

2. 이러한 접붙임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배출시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능들을 

부활시키며, 우리의 기능들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온 존재를 적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 롬 

12:2. 

3.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이시기 위해 그분은 육체되심, 십자가에 못박히심,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야 했다 — 요 1:14, 갈 3:1, 행 2:24, 요 20:9, 고전 15:4, 45. 

4.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접붙여진 생명을 살아야 한다.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한 영이며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산다 — 고전 6:17, 요 15:1, 4-5. 

D.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양이 생명의 새로움이다 — 롬 6:4-5. 

1. 5절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장래의 객관적인 부활이 아니라 현재의 성장의 과정을 가리킨다. 

2. 우리가 침례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양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자랐다. 이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부활 안으로 자라고 있다 — 롬 6:5. 

3. 그리스도의 죽음의 요소는 오직 그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요소도 오직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서만 발견된다. 그분이 부활이시다 — 요 11:25. 

4. 합당한 침례를 체험한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양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계속 자란다. 이것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 롬 6:4-5. 

IV.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 롬 6:6상. 

A. “알고 있는”은 사실상 영적인 이상 안에 있는 어떤 사실을 보는 것이다 — 롬 6:6상. 

1.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에 기초하며 우리가 보는 것은 이상으로부터 온다. 

2. 우리는 로마서 6 장 6 절과 7 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고 8 절부터 

10절까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3. 우리는 로마서 6 장에 계시된 영광스러운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분명한 이상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B.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 죄인들로 조성되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동일시되었다. 

1.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 고전 1:30. 

2.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그분이 통과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가 된다 — 갈 2:20, 

엡 2:5-6. 

a. 그리스도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이며 그리스도의 체험은 그리스도인의 역사이다. 

그리스도를 떠날 때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 롬 6:6. 

b.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으셨고, 그분과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들의 영역에 앉히셨다고 말한다 — 갈 2:20, 엡 2:5-6. 

c.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적인 체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참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것을 체험하셨다 — 롬 6:3-6. 

(1) 우리가 가진 것은 그분의 체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 고전 1:30. 

(2)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역사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사를 만들지 

않는다. 

(3)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인 믿는 이들에게 개별적인 체험을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 안으로 다만 들어가는 

것뿐이다 — 고전 1:30, 엡 2:5-6. 

d.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사 안으로, 그분의 체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의 역사는 우리의 

체험이 되고 그분의 체험은 우리의 역사가 된다. 

e.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영적 생활은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이고 그리스도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라는 것을 보고 깨달을 때 시작된다 — 갈 2:20. 

 


